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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24일 인천시청서 탄소중립 특강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의 역할’주제로 -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인식 증진, 300만 인천기후시민 동참 촉구 -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5월 24일 인천시를 찾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오후 2시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특강에는 시민은 물론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

할 수 있다. 

이번 강연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기후위기 인식 증진과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중요성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다. 

반기문 전 총장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UN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보다 나

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은 UN 사무총장 시절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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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며,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 이내로 유지하기로 목표를 설정

하는데 기여했다. 임기 후에는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을 설립해 ‘보다 좋은 세계, 보다 나은 미래’를 목표로 통합과 소

통, 공존과 헌신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갈등과 결핍이 없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2022년 유정복 시장이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에 참가해 축사했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 전략을 논의한 ‘2023년 리

저널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하는 등 인천과의 인연이 깊다.

인천은 국가 목표에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4대 정책

방향, 15대 과제, 154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에서 233개 지방정부가 참여

한 가운데‘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을 개최하고 지역이 

앞장서는 기후적응을 주도하고 있다.

백민숙 환경기후정책과장은 “인천은 ‘제48차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1.5℃ 선언도시

로서 민․관․산․학이 협력하여‘2045 탄소중립’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 특강을 통하여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기후시민이 되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생활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초청 특강 포스터


